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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변경을요구하는헌법소송,

헌법재판소결정에대한입장발표기자회견개최

■ 일시장소 : 2015년 12월 23일(수) 오후 2시 헌재 선고 직후  
■ 장소 : 헌법재판소 정문

1.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. 

2. 오는 23일(수) 오후 2시에 주민등록법의 위헌 여부(2014헌마449, 2013헌바68(병합))
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습니다. 이 사건을 지원해 온 인권시민단체들은, 헌
법재판소 선고 직후(오후 2시 30분부터 3시 사이 예정),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
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

3. 이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
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입니다. 2011년 네이트와 옥션에서 3500만건(2013헌바
68), 2014년 카드3사에서 1억400만건의(2014헌마449) 주민번호가 대규모로 유출되
었습니다. 그 외에도 잦은 유출이 있었습니다.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
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주민번호는 고유식별번호로 영구적이고 변경이 불가능합

보 도 자 료
• 발신 :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, 인권교육센터 들,  

       인권운동사랑방, 전북평화와인권연대, 진보네트워크센터, 참여연대,     
       천주교인권위원회, 함께하는시민행동

• 수신 : 각 언론사 법조·사회부
• 담당 :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 (010-9498-5580)



- 2 -

니다. 주민번호가 유출됨에 따라 신분이나 명의가 도용되고, 이를 이용하여 다른 개
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, 평생 동안 생명·신체·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를 
감수해야 합니다. 유출된 주민번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
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정부와 법원을 통해서는 주민번호를 
변경할 수 없었고, 결국 헌법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 

4.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끝.


